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SK에너지, 2차전지 생산능력 확대
대전에서 2호 생산라인 증설 … 전지소재 관련기업 인수합병도 검토

SK에너지(대표 구자영)가 차세대 성장동력인 2차전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구자영 SK에너지 사장은 7월23일 종로구 서린동 사옥에서 열린 2/4분기 실적발표회에서 “2차전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 SK에너지기술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2호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했

다”고 말했다.

이어 “SK에너지가 최근 현대 기아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2차전지 기

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개발 컨소시엄(USABC)의 평가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6월 초 본격 가동한 대덕 1호 생산라인에서 100MW의 2차전지를 생산하는데 전기자동차 기준 5000

대,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기준 8만대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대형 계약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전 SK에너지기술원 근처에 2차전지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2차전지 기술이 상당한 수준

에 이르러 해외공장을 설립하면 기술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자영 사장은 SK에너지의 강점인 2차전지 분리막 관련기술 외에 다른 소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부연했다.

그는 “2차전지 부품소재 사업의 경쟁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이라며 “현재 70%가량을 수입하는 다른 부품

소재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관련기업의 인수합병(M&A)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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